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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자기자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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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correctional 
work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Hyun-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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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소진, 자기자비 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2월에 e-mail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
중 성실하게 응답한 213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개발하였으며,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직무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소
진, 자기자비 척도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매개하며, 직무 스트
레스와 소진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매개하며, 자기자비와 소진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기자비가 직무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소진에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자비의
완전매개 효과는 높은 직무 스트레스-낮은 자기자비-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소진이라는 악순환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기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자
비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향후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tress, life satisfaction,
burnout, and self-compassion. A survey was conducted in February 2018 for employees working at the
Korea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Agency, and 213 data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A structural
model was develop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nd the 
model-fit and mediating effects of the developed model were examined using SPSS and AMOS. For this 
study,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life satisfaction scale, Maslach burnout inventory, and 
Korean self-compassion scale were used. We found that self-compassion is fully mediated between job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nd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Also, life satisfaction is partially mediated
between self-compassion and burnout. These results mean that self-compassion has significant effects 
on job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burnout. In particula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shows 
the vicious cycle of high job stress - low self-compassion - low life satisfaction - high burnout. Based 
on these results, the future implications of program development based on self-compass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in order for work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o decrease job stress and burnout and 
increase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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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 농경

사회와 달리 4차 산업사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은 점차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단순한 반면 현재 근로
자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야 하며 복잡한 업무를 수행
하는 ‘높은 수준의 일머리’를 필요로 한다.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동기부여를 해주지만, 많은 
경우 업무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가 피로를 넘
어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과로, 불면증, 의욕
상실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를 경험하거나 사직
으로 연결된다. 특히, 일반적인 업무상황이 아닌 재소자
들과 함께 24시간 생활하고 이들의 재범 방지와 교화 업
무를 수행하는 교정기관 종사자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유
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
강이 위태롭다[1].

교정기관 종사자들은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의료, 교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강압적이고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인권보호가 강조되고, 재소자들의 교화와 교
육에 집중하여 종사자들은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교정기관은 과거 지역에서 떨어진 외
딴 곳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 주
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이 부
설로 지어지면서 교정기관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직원용 숙소와 학교가 함께 건립되는 등 다양
한 경제적 효과(태백시의 경우 교정시설 유치로 180억
원, 일자리 200개, 부가가치 131억)가 나타나면서 인구
소멸지역들이 교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사들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3].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교정시설 종사자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을 
24시간 동안 근거리에서 밀착 경호하는 업무 특성상 정
서불안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자
들은 수용자의 직/간접적인 마찰, 폭행과 폭언, 자살이나 
자해사건을 경험하면서 원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다[4]. 폭력과 폭언이 있는 항
상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높은 신체
적-정신적 압박을 경험하며, 낮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소

진을 보인다[1].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강압적이고 폐쇄적
인 교정시설 근무환경은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
레스는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쳐 신체적 통증, 우울, 알코올 의존, 소진, 이직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정혜경 등[5]은 교정시설 
종사자들이 수용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이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스스로 자신을 재소자들
과 동일시하는 ‘전문직 재소자’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언
급하며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대변하였다. 2018년 한해에만 8명의 교정공무원
이 자살로 사망하였으며,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횟수가 2018년 89건으로 2014년 49건에 비해 81% 증
가하였다. 또한, 종사자의 25%가 정신건강 수준이 매우 
낮아 우울증과 자살이 높게 나타났다[6]. 숫자로 밝혀진 
이러한 상황들만 해도 심각한 수준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 또한 있을 것을 생각하면 교정시설 종사자
들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소진과 스트레스 상
황을 낮추기 위해 전문의가 상담이나 심리적 개입서비스
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주치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7].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스트레
스 관리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은 이들의 
소진을 낮추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3]. 간단히 말해 신체
적-정신적 에너지 고갈로 인해 업무에 대한 흥미가 낮아
지거나 수행업무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 업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되는 소진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진은 과도한 업무수행을 하거나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경험
하게 되는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만성증후근으로 분류
된다. 소진은 인간의 정신, 사고, 감정, 의식, 사상과 같은 
정신적 영역은 물론 에너지가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와 같은 신체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으
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상황들
에 적절히 반응하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진은 반드시 관리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다[8,9].

1981부터 2014까지 게재된 교정시설 종사자의 소진
과 관련된 53개 연구들을 분석한 국외연구[10]를 보면 
교정직 종사자들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 높은 직
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 및 친구관계에 이러
한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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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는 소진은 물론 이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소진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소진이나 이직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하다. 비록 이러한 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 소진, 삶
의 만족도가 상관이 있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즉, 삶의 만족이 소진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하고, 소진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
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인과관계 중 다양한 
요인들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낮은 사회적 관심은 교정
시설 종사자들이 소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사
회적 지지나 자원제공을 받기 위한 장벽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교정시설과 관련되어 집중되어 있는 상담 
및 의료 서비스, 인권증진 등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들의 
대부분은 수용자들에 집중되어 있다[1]. 교정시설의 특징 
중 하나인 폐쇄성은 시설 내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스트
레스, 소진, 퇴사원인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최
소화하여 사회적 관심을 낮추고 있으며,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현황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11,12]. 이러
한 결과에 따라 종사자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연구는 물론 변수들 간의 관계파악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교정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문가 소진에 대해 알아본 연구들은 사회복지사, 경찰, 소
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정기관 종사자관련 연
구들은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
분이며, 소진정도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하고 중재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13,14]. 결국, 2019년 현재 15,999명의 교정
기관 종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측정
하고, 심각성을 파악하고,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가능한 전략을 파악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교정기관 종사자들을 소진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 적용 가능한 전략으로 심리적 안정과 웰빙을 유
지할 수 있는 자기자비가 꾸준히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15,16]. 자기자비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평상시의 자신을 찾는 힘,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회복력을 
증진하는 능력을 뜻한다[17]. 이는 자기돌봄 전략개발에 
적용되어 현재 다양한 분야들(교육, 체육, 보건, 의료, 사
회복지, 상담)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18]. 2003년에 
Neff에 의해 소개된 자기자비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긍정적 관점을 가지는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관점은 스스로를 너그럽
게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친절, 마음챙김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이다[19]. 상담을 예로 들면 상담사들은 공
감, 역동, 이해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내담자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치료과정에서 높은 스트레스, 실패,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내담자의 비난이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현상은 상담사에게만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다른 형태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재소자들로부터 지속적
인 욕설과 폭행, 항상 긴장하며 일해야 하는 직장환경, 상
사와 동료로부터 받는 업무스트레스 등을 적절하게 받아
들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다[1].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과 소진에 대하여 적절하
게 대응하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누구나 경험하고 극
복하고 있다는 보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자비 
능력은 교정기관과 같이 높은 업무강도를 요하는 직무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자비는 크게 서로 대립되는 6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는 3개 쌍으로 묶이며, 각각의 쌍들은 서로 반대의 개
념을 가진다[19]: ① 자기친절(vs.자기판단)은 자신을 스
스로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관대한 
태도로 자신을 대한다; ② 보편적 인간성(vs.고립)은 현 
스트레스 상황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도움요청으로 다른 사람과 심리적인 단절이나 고립을 막
는다; ③ 마음챙김(vs.과잉동일시)은 현재 고통스러운 상
황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곱
씹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인식한다. 자기자비는 
상담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게도 적용
된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챙
김 훈련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 감정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게 하여 상담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
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20]. 결국, 교정기관 종사자들
이 재소자들로부터 혹은 업무수행 중에 받은 스트레스, 
상처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업
무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교정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연구들은 2000년
대 초반[21]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종사자들의 이직
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2000년대 후반[22]에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교정기관 종사자들의 자기자
비에 대해 알아보거나 자기자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
난 연구들과 유사하게 수행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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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진

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스트레스, 삶의 만족, 그리고 자기
자비와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업무 중에 발생하
는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소진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비가 직무스트레스, 
소진,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이
를 위해 교정기관 이외의 상담, 교육, 사회복지, 보건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자기자비가 스트레
스와 소진의 매개여부를 탐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
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이론을 교정분야 내에서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소진예방과 자기자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직무스트레스, 삶의 만족, 소
진, 자기자비 간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를 중점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
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자
비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매
개할 것이다.

가설 3: 자기자비와 소진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매
개한 것이다.

2.2 연구 대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대상

으로 email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Life-
satisfaction

Self-
compassion

Job stress Burnout

Fig. 1. SEM model

2.3 측정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자 개인적 특성, 직

무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소진, 자기자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2.3.1 직무스트레스 도구
연구참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O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를 사용하
였다[23]. KOSS는 43개 문항, 8개 하위 영역(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
상부적절, 직장문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4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 본 연구에서 각각
의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내적일치도는 .763, .690, .795, 
.824, .650, .712, .865, .786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
는 .898로 나타났다.

2.3.2 삶의 만족
연구참여자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S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24]. 
이 도구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총점이 높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내적일치
도는 .904로 나타났다.

2.3.3 소진 도구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였다[25]. 척도는 총 3개 요인
(22문항)이며, 정서적 고갈(9문항), 비인간화(5문항), 개
인적 성취감(8문항)으로 구성된다. 측정은 7점 척도(0=
전혀 없다, 6=매일)를 사용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문항내적일치도
는 .528로 나타났다.

2.3.4 자기자비 도구
연구참여자의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K-SCS 

(Korean Self-Compa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26]. 
척도는 자기친절(자기비난 포함, 10문항), 보편적 인간성
(고립 포함, 8문항), 마음챙김(과잉동일시 포함, 8문항)을 
포함하는 3개 요인, 2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측정은 5
점 척도(1=거의 아니다, 5=거의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
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다. 본 연구에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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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71 (33.3)

Male 142 (66.7)

Age

20’s 27 (12.7)

30’s 78 (36.6)
40’s 48 (22.5)

50’s 35 (16.4)
60’s 25 (11.7)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d 22 (10.3)

Bachelor degree 162 (76.1)

Above bachelor degree 29 (13.6)

Working hours 
per day

Less than 45 hours 133 (62.4)

Above 45 hours 80 (37.6)
Characteristics Min-Max Mean (SD)

Working years 0-33 6.94 (8.5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workers내적일치도는 .765, .647, .725로 각각 나타났으며, 자기
자비 척도 전체는 .873으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설문 시행과 수집을 위해 연구의 목적과 설문도구들이 

포함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2018년 2월에 email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의 성실성이 낮거나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사례를 제외한 213부가 최종분
석에 포함되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개발된 모형을 검

증하고 변수들 간의 영향 분석)를 이용하였다. 분석실시 
전, 연구모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의 정규성 검토
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변수들의 왜
도는 –.657~1.119, 첨도는 –0.845~2.259의 범위로 나
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27]. 측
정모형을 검증하기 전 12개 요인에 대한 다중공선성 분
석을 실시한 결과 VIF지수가 1.229~3.248로 나타나 문
제(>10일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적합도 
판단을 위해 , /df (3이하 적합도 좋음), CFI(.90이상 
적합도 좋음), TLI(.90이상, 적합도 좋음), RMSEA(.08미
만 적합도 좋음)를 확인하였다[27].

3. 결과

3.1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142명(66.7%), 나이대는 

30대 78명(36.6%),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162명
(76.1%), 근로시간은 주당 45시간미만 133명(62.4%)이 
높게 나타났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연구참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삶
의 만족, 자기자비, 소진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8개 요인으로 구성된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18.57 
(SD:10.64)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은 물리환경 평균 
6.24(SD:1.39), 직무요구 평균 19.85(SD:5.06), 직무자
율 평균 12.15(SD:1.92), 관계갈등 평균 7.87(SD:1.78), 
직무불안정 평균 13.68(SD:2.41), 조직체계 평균 15.87 
(SD:3.05), 보상부적절 평균 13.72(SD:2.64), 직장문화 
평균 8.56(SD:2.13)으로 나타났다. 3개의 요인으로 구성
된 자기자비 평균은 88.66(SD: 12.70)로 나타났다. 각각

의 요인들은 자기친절 평균 33.50(SD: 5.67), 보편적 인
간성 평균 27.85(SD: 4.22), 마음챙김 평균 27.31(SD: 
4.71)으로 나타났다.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소진 평균
은 42.74(SD: 18.01)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들은 정서
적 고갈 평균 18.97, 비인간화 평균 7.37 (SD:5,31), 개
인적 성취감 평균 16.39(SD:8.71)로 나타났다. 마지막 
삶의 만족도 평균은 21.32(SD:6,24)로 나타났다.

3.2 상관분석 
개발된 모형분석 첫 단계로 척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아래 Table 2와 같이 KOSS(직무스트레스)와 
MBI(소진)이 .627(p<.0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K-SCS(자기자비)와 소진(MBI), 삶의 만족도
(SLS)가 각각 -.580(p<.01), .466(p<.01)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수들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Scale KOSS SLS MBI

KOSS
SLS -.289**

MBI .627** -.386**

K-SCS -.320** .466** -.580**
**p<.01

Table 2. Correlation results of scales

3.3 측정모형 검증
측정한 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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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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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model result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하며, (72, N=213)=180.605. 
p<.001; /df=2.508; CFI=.913; TLI=.909; 
RMSEA=.084(90% CI=.069-.098)로 나타났다. 측정변
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자기자비 
.68-.85(p<.001)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에서 
‘직무불안정’ 요인이 0.5(p=.285)로 나타나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7개이며 요인부
하량은 .35-.70(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11개 측정
변수로 3개의 잠재변수를 구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3.4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직무스트레스, 삶의 만족, 소진의 관

계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모
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72, N=213)= 
180.605. p<.001; /df=2.508; CFI=.913; TLI=.909; 
RMSEA=.084(90% CI=.069-.098)로 나타났다. 가설모
형의  test가 3이하, CFI, TLI 모두 .90이상으로 나타
나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RMSEA가 
.084로 나타나 .08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샘플수가 
250이하인 경우 RMSEA가 .08 이상도 기준에 만족할 수 
있다는 Hu, Bentler의 제안[28]에 모형수정 없이 최종 
선택하였다.

Figure 2와 같이 직무스트레스-자기자비, 자기자비-
삶의 만족, 삶의 만족-소진, 자기자비-소진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는 자기자
비(β=-.499,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자
비는 삶의 만족(β=.524, p<.001)과 소진(β=-.181, p<.05)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은 소진(β=-.425,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직무스트레스
-소진, 직무스트레스-삶의 만족에 대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①직무스트레스가 높아

질수록 자기자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②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고, 소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③삶의 만족이 높아질수록 소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종 모형에서 변수들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이용하였다. 원자료에서 무
선할당으로 형성된 2,000개의 표본에서 간접효과를 추
정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 0에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
미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은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결과가 나타나 있다: ①직무스트레스-삶의 만
족도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매개함; ②직무스트레스-
소진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매개함; ③자기자비와 소
진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부분매개 함.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 종사자가 직무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
기자비가 낮아지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결국 소진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Variables Effect size Bootstrap 
SE

Bootstrap 95% CL
Lower Upper

Job stress→ 
Self-compassion→ 
Life-satisfaction

-.262*** .046 -.362 -.182

Self-compassion→ 
Life-satisfaction→ 

Burnout
-.223*** -.182 -.348 -.126

Job stress→ 
Self-compassion→ 

Burnout
.247*** -.126 .153 .361

Note. n=213, ***p<.001

Table 3. Indirect effects using bootstrapping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교정기
관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소진의 관계
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매개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개발된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정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직무스
트레스와 소진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
기자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전략개발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에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교정기관 현장에 대한 시
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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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번번째 가설
이 증명된 것으로, 교정기관 종사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
는 자기자비를 낮추고 이어서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 흥
미로운 것은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자비를 통해서만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직무스트레스와 삶
의 만족도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자비를 알아보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양한 스트레스(직무, 대인관계, 일상생활)와 삶의 만
족도 간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효과를 예측한 여러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20,28]. 자기자비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낮추고, 평소의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
절한 자기자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정기관 종사자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압박감
이나 긴장감을 줄여 일을 수행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3,29].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들이 지속되고 내
적인 안정을 취하기 어려워져 자기자비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 가설이 증
명된 것으로, 교정기관 종사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자
기자비를 낮추고 이어서 소진을 높인다. 기존 연구들은 
종사자들이 근무 중 긴장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 피로도를 높여 
일에 대한 목적을 잃게 하여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11,12].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소진으로 이어지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
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잃기 때문에 자기자비가 낮어져 
소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소
진에 미치는 영향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자기자비에 미치
는 영향과 자기자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소진을 낮추기 위해 직무스트레스보다 자기자
비를 높이는 전략이 종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비록 
직무스트레스-자기자비(매개효과)-소진을 탐색한 선행연
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실천적 연구들이 추
가로 필요하지만, 직무스트레스-회복탄력성-소진을 탐색
한 연구결과[30]를 빗대어 본다면 회복탄력성(부정적인 
상황에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능력)이 자기자비와 
유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기자비
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연구가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자기자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회복탄력성(자기자비를 구성하는 요인이며 자기자비와 

유사한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볼 때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내용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마지막 가설인 자기자비와 소진 간 관
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
은 자기자비를 보이는 종사자는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하여도 좌절
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한다[16].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
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통해 소진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넘
기고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어 상황을 낙관적으
로 인식하여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직무스트레스가 자기
자비에 - 자기자비가 삶의 만족에 - 삶의 만족이 소진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매개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정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직무스트레스 – 
자기자비 – 삶의만족도 – 소진에 대한 매개효과나 종합
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종합적인 관계탐색을 시도한 본 연구는 교정기관 종
사자들이 높은 업무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범
죄를 저지른 재소자들과 함께 24시간 생활하고 인권보호
와 교화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
간과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
한된 인원으로 갈수록 흉폭해지는 재소자들을 상대해야 
하고 이들로부터 받는 언어-신체폭력과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들(자해, 상해, 자살)로 인해 종사자들은 PTSD와 같
은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스스
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직무탈진감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결국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교정기관 종사자들의 자살률이 다른 공무
원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6].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자기자비는 각기 다른 방식
으로 삶의 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았
다. 연구결과는 교정기관 종사자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 
영향을 주는 자기자비를 높이기 위한 전략개발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즉, 단순하게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낮추
기 위해 휴가를 주거나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
지만, 문제원인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기자비는 삶의 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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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자비를 높이는 전략이 제공되어
야 한다. 자기자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
음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치료인 MBCT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31]가 있다. 서양의 심리
학-의학-생리학과 동양의 불교에 마음수행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마음챙김 훈련을 통한 인지 재구조화를 목
표로 두는 8회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
자들은 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경험과 우울증상에 대한 
지각과 태도를 점차 변화시켜 나간다. 훈련 과정 내에는 
호흡, 요가, 걷기를 기반으로 하며 명상 또한 포함된다. 
훈련과정을 예를 들면 기분이 나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내가 이런 형편없는 생각을 하다니 나는 쓸모없
는 사람이야”와 같은 판단, 비난과 같은 자동적 반응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한걸음 
물러나 상황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다.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분노, 우울, 슬픔, 수치
심 등을 낮춘다. 국내에서 실시한 연구중 우울증 환자
[32]와 재소자[33]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훈련 실시 
후 우울, 분노행동표출 등이 감소하고, 자기표현과 마음
챙김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비심훈련
[34], 마음챙김 프로그램[35]을 활용할 수 있다.

자기자비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것이 직무스트레스
와 소진을 낮추고 자기자비를 높여 결국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적용보
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자주 살펴보
거나 스스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고 견디기 힘든 상
황이라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현재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실제로 주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다. 우리사회는 감정표현을 자제하고 개인보다 대의명
분을 중요시 하고, 상담이나 도움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36].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
을 때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전문가를 찾기보다 자기
조절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
해 사회 다양한 분야에 상담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실
제로 이용한 사례들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특히, 군대나 
교사집단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거나 자기 
완벽성을 가진 집단의 경우 전문적 도움요청 행위가 제
한되며, 높은 우울증(2017년 초중고 교사 40%가 우울
증)[37]과 자살률(2018년 군대 사망사고 65%가 자살)을 
보인다[38]. 교정기관 종사자들의 높은 심리적-정신적 
어려움과 반복적인 야간근무 및 인력부족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을 적용한다면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고충은 더

욱 높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1]. 따라서 법무부는 교정기
관 종사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지원제
도 마련과 함께,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자기자비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외부전문상담의 확대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포
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측정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들의 관련성을 구체적으
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교육수준, 근무연수와 근로시간, 
연령[39]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존재하지
만,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고한 경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연구는 근무연수가 등을 추
가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
무스트레스 척도에서 직무불안정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최종모형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
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가정
한 이후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모형의 적합도는 사용한 
척도가 개발된 원척도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 본 연
구는 1개 요인이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7개 요인으로 직
무스트레스가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40]. 
셋째, 설문지 방식으로 연구참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에는 집중 집단 인터뷰나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기
자비 수준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서 소진으로 가는 경로
와 직무스트레스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는 교정기관 종사자들의 소진을 줄이는데 있
어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은 물론 자기자비훈련을 통
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종사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
시하였다.

5. 결론

현재까지 교정기관은 주로 수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
해 치중해 왔다. 이제는 교화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기관 
종사자들에게 관심을 돌려 이들이 수용자들을 보다 잘 
보살피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재소자
들이 교화되고 재범률이 낮아지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직무스트레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스트레스에 대
한 영향을 낮추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여 소진을 최소화



교정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자기자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29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현실
적인 시각에서 교정기관 종사자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사
회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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